'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주인공 스카렛은 이렇게 말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뜨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엔딩 장면의 유명한 대사이기도 하다. 앞으로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다가올 미래를 과거의 어둠으로 채우고자 하는 걱정이 있다. 그러나 “유비무환”하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만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니까. 
